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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능공으로 뺀찌를 차고 만원버스에 올라 곱게 차려입은 여대생이 스타킹 나간다며

짜증을 부릴 때 온갖 생각이 일어났었어. 이제는 뒤늦게 복학도 하고 의사가 되었지만 돌이켜

보면 언제나 부끄러워지는 것은 뺀찌 사쿠를 옆에 차고 버스에 올라 얼굴을 붉히던 그 고뇌의

산을 나는 훌훌 넘지 못한 것이라네.”

대학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학교에서 제적된 후, 전기기술자 자격증 6개를 따고 전기공사

현장에서5년을일했다. 위 은내가15년만에졸업하고치과의사, 국회의원이된후쓴 이다. 

나는충청도두메산골에서중국집주방장아들로태어났다. 어머니는장터에서노점을하며‘메

리야스’를 파셨다. 두 분의 성실하신 삶의 열정에 힘입어 아버지는 중국집을, 어머니는 포목상을

운 하실수있게되었다. 하지만3선국회의원, 최연소과학기술부장관, 네트워크치과대표원장

이라는호사스런타이틀뒤에나는항상가난을달고살아야만했다. 

아버지는 내가 대학을 졸업하는 것도, 반려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갖는 것도, 의사가

되는것도, 국회의원에당선되는것도보시지못했다. 당시2,720원. 전기공사현장에서번돈으로

몸이망가진아버지께30CC 스쿠터하나사드린게전부다. 아버지는의료보험과변변한약도없

이공업용산소통에기저귀고무줄을코에연결해연명하시다가당신손으로호스를빼고내곁에

원히 면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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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이 숲을 만든다

“고통이숲을만든다.”젊은시절대학에서제적당하고아버지의임종을지켜봤던그신산의고

통이 내 삶의 한 순간, 순간마다 진하게 베어 있다. 제 귀를 도려낸 고흐처럼 존경받는 사람들의

삶을살펴보면시련과고통이함께했음을우리는알수있다. 

‘해리포터’시리즈로세계적인명성을얻은조앤롤링은정부의지원을받고살았던이혼녀다.

애플사의CEO 스티브잡스는두번의암투병을견디면서도아이폰을출시해전세계휴대폰시

장에 일대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 최고의 미디어 갑부이자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는 14세의 나

이에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과 유산을 겪었다. 또한 그녀는 눈물이 많고 뚱뚱하다는 이유로 지방

방송국에서해고된전력도있었다. 

재일교포출신으로일본최고의부자가된소프트뱅크사의손정의회장은28세 던1982년5년

시한부선고를받았다. 그가 5년을절망으로보냈다면, 포털‘야후’사이트는존재하지않았을것

이다. 이번광저우아시안게임여자사이클에출전한이민혜선수는갑상선암에도불구하고희망

을잃지않았다. (주)하림사김흥국회장은병아리10마리로시작해4천억원매출의회사를일구

어냈다. 나는 2번 선거에 낙선했지만, 에이브리험 링컨은 26번의 실패 끝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

됐다.

세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좌절할 때도 있을 것이고, 좌절에서 비롯된 고통이 거대한 숲을

이루기도할것이다. 그러나중요한사실은그고통의숲이바로성공을만들고, 미래를여는발판

이된다는것이다. 2011년신묘년이밝았다. 우리전기인모두, 희망의씨앗을싹틔우는한해가

되길바란다. KEA


